
1 2 3 4 결측
불안(M:2.23) 20.8 41.7 29.2 7.1 1.2

분노(M:1.89) 38.1 36.9 20.2 3.6 1.2

우울․무기력
(M:2.24) 23.2 41.7 23.2 11.9 -

감정기복(2.17) 28.0 38.7 19.0 13.1 1.2

포기(1.74) 47.6 32.1 11.9 5.4 3.0

상담·코칭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3일, 
“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!”라는 
주제로 재학생들의 자기정체감을 강화하기 
위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고, 
진로탐색에 따른 관심사 공유 및 자기실현을 
위한 장(場)을 마련하여 재학생 인식도를 
조사하였다. 이에 따른 인식도 조사결과는 
다음과 같다. 

1. 학생들의 최근 3개월 간 심리상태를 

불안, 분노, 우울·무기력, 감정기복, 포기라

는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

불안 평균은 2.23, 분노 1.89, 우울·무기력 

2.24, 감정기복 2.17, 포기 평균은 1.74로 

모든 정신건강 평균들이 ‘평균 이하’였다. 

다른 정신건강 점수들과 비교했을 때 

우울·무기력과 불안 점수가 상대적으로   

높았으며, 심리상태의 ‘자주 이상’에 해당하

는 비율 중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 

가장 많았다(61명, 36.3%).

(1: 전혀 없다, 2: 가끔 그렇다, 3: 자주   
그렇다, 4: 거의 항상 그렇다. 결측인원 2명)

2.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영역으로는 

학업이 123명(39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

대인관계 64명(20%), 이성관계(13%), 내적

갈등(10%), 성격(9%), 경제(8%)의 순으로 

나타났다. (복수응답 포함, 결측인원 6명)  
① 성격                      9%
② 학업                     39
③ 대인관계                 20
④ 이성관계                 13
⑤ 경제                      8
⑥ 가족                      2
⑦ 내적 갈등                10
⑧ 기타(진로,실습,동아리,게임,미래 등)     

3.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

먹거나 잠을 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30

명(3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TV나 게임, 

인터넷 사용(72명)과 친구나 연인과 대화

(74명) 각 20%, 담배나 술마시기로 해소하

는 사람이 38명(10%)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① 먹거나 잠                35%
② TV‧게임‧인터넷           20
③ 담배나 술 이용           10
④ 친구/연인과 대화         20
⑤ 부모님/형제(친척) 연락     6
⑥ 종교생활                  3
⑦ 상담/병원 이용            1
⑧ 운동/미술관 관람          5
⑨ 기타(노래,문화생활,생각안함,공연관람)

4. 심리적 불편함에 대하여 상담코칭센터  

방문의향을 조사한 결과 있다 83명(49%), 

없다 67명(40%), 잘 모르겠다 6명(4%) 

순으로 나타났다. (결측인원 12명)
① 있다                     49%
② 없다                     40
③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 4  

4-1. 방문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문제나 

어려움이 심각하지 않고(30%), 스스로 

해결해야 한다고 생각(25%)하는 이유 

순이었다. 그중 “안 좋게 보일까봐”(2%)와 
“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다”(4%)는 생각은 
실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의견과 다를 수 
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인식이 있는 재학생은 
반드시 상담코칭센터로 개별연락을 주실 경우 
새로운 경험을 제공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. 
또한 시간이 없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
모르는 분에 해당하는 분이 본 센터로 연락주실 
경우 화이브 미니 음료나 생수를 제공드릴 수 

있으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란다. 

① 안 좋게(문제 있어) 보일까봐       2%
②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25  
③ 문제나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아서    30
④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  11
⑤ 오픈하기 싫어서                   8
⑥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       4
⑦ 시간이 없어서                    16
⑧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        3
⑨ 기타(바쁘다,내가 해결해야 한다,발걸음 안

떨어진다,귀찮다,순간해결 후 되돌아갈 듯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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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우리대학에 상담코칭센터가 있다는 것은 

90.5%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.

① 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90.5%
② 모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9.5

6. 상담코칭센터 기능에 대하여 

개인상담‧심리검사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

36.8%로 가장 많았고, 문의나 고충사항이 

있을 때 가는 곳(27.2%), 연결고리 등 

멘토링 연계하는 곳(18%), 학업계획상담 

하는 곳(14.4%)이라는 인식이 있었다. 

그러나 교수님께 개인의 문제를 전달하는 
곳(2.3%), 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
곳(1.3%)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고,
본 센터는 개인의 이익에 침해될 수 
없어야 한다는 윤리위에 서는 곳이라는 점을 
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^^!

① 개인상담‧심리검사 하는 곳       36.8%
② 교수님께 내 문제를 전달하는 곳    2.3
③ 문의‧고충사항 있을 때 가는 곳    27.2
④ 학업계획 상담하는 곳            14.4
⑤ 연결고리 등 멘토링 연계하는 곳  18
⑥ 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곳      1.3
⑦ 잘 모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0
⑧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7. 이번 상담애날 이벤트가 상담코칭센터를 

이해하는데에는 총 63.7%의 도움이 되었

다. 그러나 아직도 센터를 제대로 이해할만한 
경험이 없는 인원도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 
학생여러분께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 
있도록, 지속적으로 다가가는 센터가 되도록 할 
것이다. (결측인원 2명)

①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    24.4%
② 그렇다                          39.3
③ 아직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  33.9
④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     0
⑤ 사실 관심 없다                   1.2

8. 본 설문조사는 재학생 168명이 참여하였

고, 학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간호학과 31명

(18.5%), 의예과 37명(22%), 의학과 76명

(45.2%), 치위생학과 22명(13.1%), 2명의 

결측인원(1.2%)이 있었다. 

간호학과31명(18.5%) 
의예과37명(22%) 
의학과76명(45.2%)
치위생학과22명(13.1%)

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,
충전 가득한 겨울방학되시기를 바랍니다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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